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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기술력으로 데모데이에서 1 위를 차지한 달미(배수지)와 도산(남주혁)의 삼산텍은 세계적인 대기업 

투스토로부터 주식 100% 인수 제안을 받습니다.  

투스토가 내건 조건은 회사 가치(valuation)은 30 억원으로 하고, 팀원들은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투스토 

본사에서 근무하며, 삼산텍의 ‘눈길’ 서비스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투스토가 삼산텍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삼산텍을 인수하는 것이란 소식을 들은 지평(김선호)은 계약서 

체결 당일에 삼산텍 사무실에 찾아와 계약서를 살펴봅니다. 변호사 출신 사하(스테파니 리)가 계약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지평은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것은 전형적이 애크하이어고, 투스토는 

삼산텍의 가치를 보고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엔지니어를 고용하는 것이며, 삼산텍은 곧 공중분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평 때문에 형이 자살했다고 믿는 용산(김도완)이 지평이 달미와 도산에게 연락하는 것을 가로막고, 

도산과 달미는 인수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러나 투스토는 계약이 체결되자, 곧 말을 바꾸어 지평의 경고처럼 달미와 사하를 해고하고, 엔지니어 

3 명만 실리콘밸리로 데리고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삼산텍 창업자들이 반발하며 인수 계약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하지만, 투스토의 알렉스(조태관)는 위약금이 

60 억원이라고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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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은 소송을 통해서 계약을 무효로 하겠다고 나서지만, 달미는 도산에게 투스토로 떠나라고 하고, 도산과 

결별을 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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